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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  ABSTRACT - 

Background and Objectives：The most useful tool for checking tinnitus frequency is pure tone audiometer. If 
we know the onomatopoeia of each frequency sound of pure tone audiometer in normal hearers, we can make 
a reverse use of presuming the tinnitus frequency of tinnitus patients. Subjects and Methods：To the 100 normal 
hearers (33 ears of 32 males, 72 ears of 68 females) of third decade, the most comfortable level sound of each 
frequncy (125, 250, 500, 1k, 2k, 3k, 4k, 6k and 8 kHz) of the pure tone audiometer was given for 5-10 seconds, 
then let them to record the onomatopoiea of each sound. Results：1) “pwu:, pwug, pu:, pu:  , pu  , pi  ” and 
“tu:, tu  ” are expressed at 125 and 250 Hz. 2) “i:, i  , u:, u  , w  , ui   ” are presented 59.7% at low tones of 
125, 250 and 500 Hz. 3) “p’u:, p’u  , p’o, p’i:, p’i  , p’i:k, phi:, phi  ” belong to 1000, 2000, 3000 and 4000 Hz 
in 66.2%. 4) “ts’i:, ts’ik, ts’i  , shi, shi  , shik” come under high tones of 4000 to 8000 Hz as 80% but no under 
low tones. 5) “k’i:, k’i:k, k’ik, k’i  ” appear at only 6000 and 8000 Hz. 6) “t’i, t’u:, t’u  ” are distributed at all 
test frequencies except 125, 1000 and 8000 Hz. 7) “shi, shi  , shik, ts’i:, ts’ik, ts’i  ” are stastically predomi-
nant in male at 8 kHz. Conclusion：We can suggest that it is reasonable to use the onomatopoeia of each fre-
quency sound of the pure tone audiometer assuming the expression sound of tinnitus. (J Clinical Otolaryngol 

2006;17: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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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발달할수록 소음이 증가하고 사회가 복잡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난청은 물론 현기증과 이

명을 호소하는 환자가 경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난청과 현기증이 일상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안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명 역시 생활에 불편함 뿐 아니라, 뇌질환, 산업이 발달할수록 소음이 증가하고 사회가 복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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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과 현기증이 일상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안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명 역시 생활에 불편함 뿐 아니라, 뇌질환, 

hi:, phi  ” belong to 1000, 2000, 3000 and 40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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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 in male at 8 kHz. Conclusion：We can suggest that it is reasonable to use the onomatopoeia of each 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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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명 외：정상청력자에서 순음청력계기의 각 주파수별 발진음에 대한 의성어 표현：(1) 순음에 대하여 

심혈관질환 등의 전조로 간주하여 심한 불안감을 갖게 되

어 어떤 환자는 우울증과 함께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 조기에 검사를 시행하고 

그 원인을 밝혀 치료를 시작하면 좋겠으나, 많은 예에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간단한 

청력검사와 이명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함부로 투약하는 

예가 있어 치유 시기를 놓치는 예도 많다. 

이명검사법은 자각적 표현검사, 이명 주파수검사, 이명 

강도검사, 차폐검사 등이 있으며, 이 중 이명 주파수, 이

명 강도 및 차폐검사는 대부분 예에서 순음청력계기로 시

행하는데, 특히 이명 주파수검사는 이명의 부위를 추정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들은 이미 이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명의 표현음과 

이명 주파수와의 관계를 보고 하였으며,1) 본 연구의 목적

은 이명의 표현음과 순음 청력검사 계기에서 발진하는 주

파수별 표현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명이 없는 정상

청력자에서 순음청력계기의 각 주파수에 대한 표현음을 미

리 설정해 둠으로 이명 표현음 만으로 이명환자의 이명 주

파수를 알고 병변부위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검사 및 방법 
 

중이염과 내이염의 과거력이나 이명, 난청, 현기증 등

의 이과적 증상을 포함한 전신적 이상 소견의 증상이 없

고, 고막이 정상이며 고막운동검사(tympanometry) 및 

등골반사검사에서 정상 소견인 20대(평균 연령 24.15

세) 남녀 각각 32명(33귀), 68명(72귀)을 대상으로 하

였다. 먼저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주파수마다 역

치가 20 dB 이내이고, 양귀의 청력이 동일한 정상청력자

에게 순음청력검사 계기(Clinical Audiometer AC 40, 

International, Denmark)를 이용하여 125, 250,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8000 Hz 순음의 최적

안정역치(most comfortable level of loundless)를 5~ 

10초간 양귀에 들려주어 피검자에게 의성어로 기록하

게 하였다. 피검자가 표현하는 의성어의 로마자 표기는 

Lee2)의 표기법을 따랐고, 통계처리는 student α2, 유의

성은 p value 0.05 이하로 하였다. 

 

결     과 
 

각 주파수별 표현음과 그 빈도  

 

125 Hz 

Table 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우웅(웅), 우, 응”이 

105귀 중 51귀(48.6%),“브웅, 부웅(붕), 부우, 브우”

가 30귀(28.6%),“두웅(둥), 두”가 13귀(12.4%)로 이

들이 전체의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

성과 여성에서 표현음의 빈도가 비슷하였다.  

 

250 Hz 

전체적으로“이, 잉, 우, 우웅(웅)” 등이 48귀(45.7%), 

“부, 붕, 빙” 등이 19귀(18.1%),“띠(이), 뚜, 뚜웅”등이 

13귀(12.4%),“뿌웅, 뿌, 뽀오”등이 11귀(10.5%)로 이

들이 전체의 86.7%이었다. 성별로는“이, 이(잉), 우웅

Table 1. 125 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우웅 (웅), 

우, 응 
브웅, 부웅 (붕), 

부우, 브우 두웅 (둥), 두 뚜 뿌우, 뿌 파, 푸 ? 계 

남 17 (51.5) 11 (33.3) 03 (09.1) 0 2 (6.1) 0   033 
녀 34 (47.2) 19 (26.4) 10 (13.9) 5 (6.9) 1 (1.4) 2 (2.8) 1 (1.8) 072 
계  51 (48.6) 30 (28.6) 13 (12.4) 5 (4.8) 3 (2.9) 2 (1.9) 1 (1.0) 105 
         

Table 2. 250 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이, 잉, 우웅 (웅), 

으응 (응), 음, 으움 
부, 붕,  

비잉 (빙) 
띠 (이),  
뚜, 뚜웅 

뿌웅 (뿡), 
쁘, 뽀오 슝, 쓩, 솔 디딩, 둥, 도 미 ? 계 

남 19 (57.6) 04 (12.1) 02 (06.1) 05 (15.1) 2 (6.1) 1 (3.0)   033 
녀 29 (40.3) 15 (20.8) 11 (15.4) 06 (08.3) 2 (1.4) 6 (8.3) 2 (2.8) 1 (1.4) 072 
계 48 (45.7) 19 (18.1) 13 (12.4) 11 (10.5) 4 (2.9) 7 (6.7) 2 (1.9) 1 (1.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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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응”등의 표현음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

의성은 없었으며(p=0.0986), 그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2). 

 

500 Hz 

“이, 잉, 웅, 우”등의 저음이 40귀(38.1%)이나, 점차 된

소리가 많아져“삐, 삐잉, 뽀오” 등이 33귀(31.4%),“뚜

(우), 따”등이 18귀(17.1%)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전

체의 86.7%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남녀별 차이는 없었

다(Table 3). 

 

1000 Hz  

Table 4에서 보듯이 점차 된소리는 증가하여“삐, 뿌, 

핑, 피” 등이 57귀(54.3%),“씨(이), 찌(이)”가 13귀

(12.4%)로 66.7%를 차지하고“잉, 우, 위잉, 옹” 등이 

18귀(17.1%)로 이들이 전체의 83.8%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000 Hz 

105귀 중 57귀(54.3%)가“삐, 삥, 삑, 피”로 표현하

고, 15귀(14.3%)가“띠, 뚜”로, 15귀(14.3%)가“잉, 이, 

응” 등으로, 그리고 13귀(12.4%)가“씨, 쎄” 등으로 표

현하여 이들이 전체의 95.2%이고, 이 중 81.0%가“삐, 

삥, 삑, 피”, 또는“띠, 뚜”,“씨, 쎄” 등 된소리로 표현하

였으나, 각각 남녀간의 유의한 차는 없었다(Table 5). 

 

3000 Hz 

Table 6에서“삐(이), 삥, 뻬” 등이 105귀 중 55귀

Table 3. 500 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이, 잉, 위잉, 우, 웅,  
어엉, 후, 으, 응, 음, 오 

삐, 삐잉, 쁘, 뿡, 뿌,  
뽀오, 삐익, 푸우, 파, 피 

뚜 (우),  
띠, 따 

쑹, 수웅, 
송, 스 비, 비익 딩, 도, 두 ? 계 

남 11 (33.3)  10 (30.3) 05 (15.2) 3 (9.1) 1 (3.0)  3 (9.1)   033 
녀 28 (38.9)  23 (31.9) 13 (18.1) 3 (4.2) 1 (1.0)  1 (1.4)   072 
계  39 (37.1) 33 (31.4) 18 (17.1) 6 (5.7) 2 (1.9)  4 (3.8)  2 (1.9) 105 
         

Table 4. 1 k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삐, 뿌, 뽀, 피,  
파 (아), 핑 

잉, 우, 어, 오 (옹),  
위잉, 으, 이, 음, 아 

찌 (이),  
씨, 싸 

뚜, 뚱,  
또, 뜨 

시, 솔,  
슝, 세 붕 ? 계 

남 19 (57.6) 06 (18.2) 05 (15.2) 3 (9.1)    033 
녀 38 (52.8) 12 (16.7) 08 (11.1) 3 (4.2) 8 (11.1) 1 (1.4) 2 (2.8) 072 
계 57 (54.3) 18 (17.1) 13 (12.4) 6 (5.7) 8 (07.6) 1 (1.0) 2 (1.9) 105 
         

Table 5. 2 k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삐, 삥, 삑, 피 띠, 뚜 잉, 이, 응, 음 시, 씨, 찌 (이),  

쉬이익, 슈휴, 쎄 끼, 깅 비 ? 계 

남 19 (57.6) 03 (09.1) 04 (12.1) 07 (26.2)    033 
녀 38 (52.8) 12 (16.7) 11 (15.3) 06 (08.3) 3 (4.2) 1 (1.4) 1 (1.4) 072 
계 57 (54.3) 15 (14.3) 15 (14.3) 13 (12.4) 3 (2.9) 1 (1.0) 1 (1.0) 105 
         

Table 6. 3 k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삐 (이), 삥, 뻬, 삑,  
피 (이), 핀, 피이익 이 (잉), 익, 위잉, 애 띠 (이), 뚜 씨 (이), 식, 솔, 쏘,  

찌 (이), 찍, 칙 기, 끼, 끼익 계 

남 19 (57.6) 04 (12.1) 04 (12.1) 05 (15.2) 1 (3.0) 033 
녀 36 (500.) 13 (18.1) 12 (16.7) 08 (11.1) 3 (4.2) 072 
계 55 (52.4) 17 (16.2) 16 (15.2) 13 (12.4) 4 (3.8) 105 
       

 108 



 
 
 
 
 
 
 
 

전경명 외：정상청력자에서 순음청력계기의 각 주파수별 발진음에 대한 의성어 표현：(1) 순음에 대하여 

(5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이(잉), 위잉” 등이 17

귀(16.2%),“띠(이), 뚜, 뚜웅”이 16귀(15.2%),“씨(이), 

찌(이), 쏘” 등이 13귀(12.4%)로 이들이 전체의 96.2%이

었다. 역시 각 주파수에서 성별차는 없었다. 

 

4000 Hz 

Table 7에서도 3000 Hz와 같이“삐(이), 빼, 삑” 등

이 105귀 중 50귀(47.6%)로 가장 많고,“씨, 씩, 찌, 찌

익, 쓰” 등이 17귀(16.2%),“이, 잉”이 12귀(11.4%),“띠

(이), 띵”이 11귀(10.5%)로 이들이 전체의 85.7%이었

다. 각 표현음마다 남녀간 유의차가 없었다. 

 

6000 Hz 

Table 8은 105귀 중“삐, 삐익, 삥, 피익” 등이 34귀

(32.4%),“씨, 씨익(씩), 찌, 찌익(찍)”등이 31귀(29.5%),

“이, 잉, 익, 응”이 17귀(16.2%),“끼, 끼익(끽)”등,“띠

(이), 띵”등이 각각 11귀(10.5%)의 순이었고 이들이 전

체의 99.0%이었다. 각 표현음의 남녀간에는“씨, 씨익

(씩), 찌, 찌익(찍)”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다(p=0.1333). 

 

8000 Hz 

8000 Hz에 대해“씨, 씨익, 쏴, 찌, 찌익, 찡” 등으로 

표현하는 귀 수는 105귀 중 36귀(34.3%),“삐, 삐익

(삑)” 등은 34귀(32.4%),“이, 잉, 익, 윙”등이 15귀

(14.3%),“끼, 끼익(끽)”이 11귀(10.5%)로 전체의 

91.4%이었다. 남녀간에는“씨, 씨익, 찌, 찌익, 찌잉, 치” 등

에서 유의차가 있었으나(p<0.0001), 그 외에는 유의차가 

없었다(Table 9).  

 

빈도가 높은 표현음과 주파수와의 관계 

각 주파수에 대한 표현음의 빈도가 10%를 넘는 것을 

모은 것이 Table 10이다. 이 Table에서 보면 125, 250 

및 500 Hz의 저음역에서는“이, 잉, 우, 웅, 우웅, 응, 위

잉”이 많았고,“브우, 브웅, 부우, 부웅, 붕, 빙” 등과“두, 

두우, 두웅”은 저음역에서만 보였다.“뿌, 뿌웅, 뽀오, 삐, 

삐잉, 삐익, 피, 핑” 등의 표현은 1000, 2000, 3000 및 

4000 Hz에서 많았고,“찌(이), 찌익, 찡, 씨(이), 씽, 씨

Table 7. 4 k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삐 (이), 삐잉 (삥),  
빼, 피, 삐익 (삑) 

씨, 씩, 쓰, 찌,
찌익, 시 이, 잉 띠 (이), 띵 끼, 끼익, 

카, 킥 휙, 히 친 ? 계 

남 15 (45.3) 07 (21.2) 03 (09.1) 03 (09.1) 1 (3.0) 1 (3.0) 2 (6.1) 1 (3.0) 033 
녀 35 (48.6) 10 (13.9) 09 (12.5) 08 (11.1) 6 (8.3) 3 (4.2)   1 (1.4) 072 
계 50 (47.6) 17 (16.2) 12 (11.4) 11 (10.5) 7 (6.7) 4 (3.8) 2 (1.9) 2 (1.9) 105 

          
Table 8. 6 k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삐, 삐익, 삥, 피, 피익 씨, 씨익 (씩), 쎄,  

찌, 찌익 (찍) 이, 잉, 익, 응 띠 (이), 띵, 뚜 끼, 끼익 (끽) 리 계 

남 09 (27.3) 13 (39.4) 02 (12.1) 03 (09.1) 04 (12.1)  033 
녀 25 (34.7) 18 (250.) 13 (18.1) 08 (11.1) 07 (09.7) 1 (1.4) 072 
계 34 (32.4) 31 (29.5) 17 (16.2) 11 (10.5) 11 (10.5) 1 (1.0) 105 

        
Table 9. 8 kHz 순음에 대한 표현음의 종류와 귀수                                                         n=귀수 (%) 

표현음

성  별 
씨, 씬, 씨익 (씩), 쓰, 쏴, 찌,  

찌익 (찍), 찌잉, 치, 치익 (칙) 
삐, 삐익 (삑), 

피, 픽 
이, 잉, 익, 

윙, 응 띠, 뚜 끼, 끼익 (끽) 례 ? 계 

남 17 (51.5) 09 (27.3) 04 (12.1)  02 (06.1)  1 (3.0) 033 
녀 19 (26.4) 25 (34.7) 11 (15.3) 7 (9.7) 09 (12.5) 1 (1.4)  072 
계 36 (34.3) 34 (32.4) 15 (14.3) 7 (6.7) 11 (10.5) 1 (1.0) 1 (1.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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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등은 6000 및 8000 Hz의 고음역에 많았으며,“끼

(이), 끼익, 낑, 끽” 등은 6000 및 8000 Hz에서만 표현

되었다. 그러나“띠(이), 뚜, 뚜웅” 등은 125, 1000 및 

8000 Hz를 제외한 각 주파수에서 골고루 분포하였다. 

Table 11은 모든 주파수에서 표현한 표현음의 귀 수

의 합에 대한 각 주파수별 빈도를 보인 것으로“이, 잉, 우, 

우웅, 웅”등으로 표현한 233귀 중 139귀(59.7%)가 125, 

250, 500 Hz에서 나타났다.“브우, 브웅, 부, 부웅, 붕” 

등은 125 Hz에서 61.2%, 250 Hz에서 38.8%가 표현

하였고,“두(우), 두웅”은 125 Hz에서만 표현되었다.“뿌, 

뿌웅, 삐, 삐익, 삐잉” 등은 500 Hz 이상의 모든 주파수

에서 골고루 나타나나, 대개가 1000 Hz에서 4000 Hz에 

걸쳐 많이 나타내어 전체의 66.2%가 이 주파수 범위내

에서 표현하였고,“찌(이), 찌익, 찌잉, 씨, 씽” 등은 약 55%

가 6000 및 8000 Hz에서 표현되었고,“끼, 끼익(끽)”

은 모두 6000 및 8000 Hz에서만 나타났다. 그러나“띠

(이), 뚜, 뚜웅” 등은 125, 1000 및 8000 Hz를 제외한 

주파수에서 나타났으나, 500, 2000 및 3000 Hz에서 표

현된 것이 약 60%에 달하였다. 

 

고     찰 
 

소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귀마개(ear plug) 등

의 사용이 아직 부실한 현실이고, 사회가 복잡다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기회가 증가되며, 노래 연습장, 

Table 10. 표현음과 주파수와의 관계(I)                                                      n=귀수 (105귀에 대한 %)

표현음

 
주파수 

이, 잉, 우,  
웅, 우웅, 응, 

위잉, 음 

브우, 브웅, 부우, 
부웅 (붕), 빙 

두, 두우, 
두웅 

띠 (이),  
뚜, 뚜웅 

뿌, 뿌웅, 뽀오, 
삐, 삐익, 삐잉, 
파, 핑, 피, 피익 

찌 (이), 찌익, 
찡, 쓰, 씨, 씽, 

씨익, 쎄 

끼,  
끼익 (끽) 계 

0125 51 (48.6) 30 (28.6) 13 (12.4)         094 (89.5) 
0250 48 (45.7) 19 (18.1)   13 (12.4) 11 (10.5)     091 (86.7) 
0500 40 (38.1)     18 (17.1) 33 (31.4)     091 (86.7) 
1000 18 (17.1)       57 (54.3) 13 (12.4)   088 (83.8) 
2000 15 (14.3)     15 (14.3) 57 (54.3) 13 (12.4)   100 (95.2) 
3000 17 (16.2)     16 (15.2) 55 (52.4) 13 (12.4)   101 (96.2) 
4000 12 (11.4)     11 (10.5) 50 (47.6) 17 (16.2)   090 (85.7) 
6000 17 (16.2)     11 (10.5) 34 (32.4) 31 (29.5) 11 (10.5) 104 (99.0) 
8000 15 (14.3)       34 (32.4) 36 (34.3) 11 (10.5) 096 (91.4) 

         
Table 11. 표현음과 주파수와의 관계(II)                                                                   n=귀수 (%) 

표현음

 
주파수 

이, 잉, 우, 웅,  
우웅, 응, 위잉 

브우, 브웅, 부우, 
부웅 (붕), 빙 

두, 두우,  
두웅 

띠 (이), 뚜, 
뚜웅 

뿌, 뿌웅, 뽀오,  
삐, 삐익, 삐잉,  
파, 핑, 피, 피익 

찌 (이), 찌익, 
찡, 쓰, 씨,  

씽, 씨익, 쎄 

끼,  
끼익 (끽) 

0125 51 (21.9) 30 (61.2) 13 (100)     
0250 48 (20.6) 19 (38.8)  13 (15.5) 11 (03.3)   
0500 40 (17.2)   18 (21.4) 33 (10.0)   
1000 18 (07.7)    57 (17.2) 13 (10.6)  
2000 15 (06.4)   15 (17.9) 57 (17.2) 13 (10.6)  
3000 17 (07.3)   16 (19.0) 55 (16.6) 13 (10.6)  
4000 12 (05.2)   11 (13.1) 50 (15.1) 17 (13.8)  
6000 17 (07.3)   11 (13.1) 34 (10.3) 31 (25.2) 11 (50) 
8000 15 (06.4)    34 (10.3) 36 (29.3) 11 (50) 
계 233 49 13 84 331 1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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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명 외：정상청력자에서 순음청력계기의 각 주파수별 발진음에 대한 의성어 표현：(1) 순음에 대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의 무분별한 소음 폭로 및 장기간 고

강도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난청 환자는 물론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가 경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3) 

또한 현대인들은 자기 신체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잘못 

알고 있는 의학지식으로 인해 이명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느껴 뇌졸중, 뇌종양 등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으로, 없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므로 인해 불안증과 함께 우울증세

가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지만 자살을 기도하는 예가 늘어

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이명증의 원인이 소음 이

외에도 약물, 두경부 외상 등과 함께 뇌종양도 가끔 발견

된다. 원인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치료를 시작하겠으나 대

개의 경우 그 원인을 알더라도 이미 청각기에 장애를 일으

켜 난청을 동반한 이명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이명만 있는 

경우에 원인을 제거하여도 청각기 증상은 남는 예가 허다

하다. 이에 대해 많은 치료법4)이 소개되어 약물요법, 수술

요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이명 재훈련 치료법(tinnitus 

retraining therapy)5)이 대두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원인 규명과 치료법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명의 성상을 아는 것이 먼저 시행해야 할 검사법이다. 

이명의 객관적 평가를 처음 시작한 것은 Josephson,6) We-
gel 등7)이었고, 이후 Reed,8) Graham과 Newby 등9)이 

임상응용을 보고하였다.  

이명의 검사법으로는 자각적 표현검사, 이명 주파수검사

(pitch·match test), 이명 강도검사(loudness·balance 

test), 차폐검사(masking test) 등이 있으며 이 중 이명 

주파수검사법으로 이명의 주파수를 알면 이명의 발생부위 

즉 병변부위를 대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1-13)  

상기의 이명 검사법 중 이명의 자각적 표현검사법은 환

자가 느끼는 이명에 대한 주관적 표현법이며, 그 외 검사

법은 모두 이명 검사계기나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이용하는 

검사법이다. 이명 검사계기는 10,000 Hz 및 12,000 Hz

까지의 음을 발진하도록 장치되어 있으나, 대개의 예에서

는 순음청력계기로 검사한다.  

순음청력검사계기에서 발진되는 각 주파수의 순음을 정

상청력자는 자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봄으로, 

저자들이 이미 보고한 이명 환자에서 이명의 자각적 표현

과 이명의 주파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즉 본 연

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순음청력계기에서 발진되는 

각 주파수별 순음을 정상청력자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이명의 검사에 사용하는 음의 발생기는 순음청력검사계

기, 이명 검사기, 음합성장치(sound synthesizer) 등15)을 

이용하나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순음청력검사계기에서 발

진하는 순음을 사용하며, 순음에 검사음이 없는 경우 협

대역 잡음을 발생시켜 검사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순음청력검사계기는 덴마크 Inter-
national사 제품(Clinical audiometer AC 40)으로 발진 

주파수가 125, 250, 500, 1k, 1.5k, 2k, 3k, 4k, 6k, 8 

kHz로서 이 중 1.5 kHz는 사용하지 않았다. 검사음의 강

도에 따라 음조의 표현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이명 검사

음의 강도를 Oda10)와 Tsuiki16)는 역치상 10~15 dB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는 최적안정역치(most comfortable 

level of loudness)를 검사음 강도로 하였으며, 검사음의 

자극시간을 Oda는 2~3초로 하였으나, 저자들을 5~10

초로 하여 피검자로 하여금 검사음이 정확히 표현되도록 

하였다. 한국인에서 순음청력검사계기의 각 주파수별 발

진음에 대한 표현음의 표준을 삼고자 피검자를 20대 청

년 남녀로 선택하였고, 의성어 표현은 개인차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되어 피검자를 같은 학교의 대학생으로 선정하

였다. 검사 주파수에 대한 몇 개의 대표 표현음을 제시하

고 선택하도록 하면 강제성이 부여되고 객관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

유롭게 기록하는 방법은 표현음의 표준화가 어렵고 표현

음이 다양하여 정확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피검자가 표현하는 의성어의 로마자 표기는 Lee2)가 

제작한 표기법을 따랐다.  

이명환자에서 이명의 음조를 표현할 때에 형용사로 표

현하는 경우(금속성의 음…), 어떤 소리에 닮았다고 표현

하는 경우(바람소리, 매미소리…), 그 외에 소위 의성어

로 표현하는 경우(찌-잉, 지-잉…)등 3가지의 음조 표

현방법 중 대부분이 의성어로 표현하며, 의성어 표현이 가

장 적절하고 임상에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하며 본 연구에서

도 의성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의성어의 음조에 따라 주

파수가 다를 것이며, 따라서 이명환자가 호소하는 이명도 

음조의 종류를 알면 그 이명의 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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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 등1)의 연구에서 한국인 이명환자의 자각적 표현

음은 모두 50개라고 하고, 이 표현음의 대부분(95.2%)

을 표준청력검사계기의 순음 또는 협대역 잡음으로 검사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상 청력자가 순

음청력계기에서 발진된 순음의 표현음이 모두 33가지로

서 순음청력검사계기로 이명환자의 이명 주파수를 검사하

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남녀간에 의성어의 표현에는 다소

의 차이가 있어 남성보다 여성에서 각 주파수마다 표현

음이 좀 더 다양하였고, 특히 저파수에서는 남녀간에 유의

차가 없었으나, 고주파수에서는 남녀간에 된소리(씨, 찌 등)

는 남자에 많았고, 연한소리(이, 이잉, 응)는 여자에 많았

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8 kHz에서“씨, 씬, 씨익(씩), 찌, 

찌익(찍)”등에서만 남녀간에 유의차가 있어 남성에서 많

았다.  

본 연구는 20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각 주파수마다 

연령별 표현음에 차이를 볼 수 없어 추후 연령별 표현음

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흥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주파수마다 표현음의 개수가 달라 저주파수와 고

주파수에서는 많은 반면, 중주파수에서는 표현음의 수가 

적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주파수마다 표현음의 개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개체간 청각신경섬유, 와우내 신

경세포 및 청각중추 감각계의 개인차, 개인의 정서적, 심

리적 배경, 피검자의 연령, 표현 양식의 차이 등에 관계

할 것으로 사료되어,12)17-1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과학적, 청각생리학적 및 청각심리학적 연구가 더욱 가

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이명 환자의 자각적 표현과 주파수의 관계를 본 

저자들1)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상청력자에서도 순음청력

검사계기의 저음역 중 125 및 250 Hz에서는“이(잉), 우

(웅), 위잉” 등과“부(웅), 붕, 브(우, 웅)” 등이 63.8% 

이상이었고, 500 Hz에서는“이(잉), 우(웅), 위잉” 등 외

에 된소리인“뿌(우, 웅), 삐(이, 잉), 핑” 등이 많이 가

미되어 두 표현음이 69.5%나 되었다. 중음역인 1, 2, 3 

kHz 및 고음역인 4 kHz에서는“띠(이, 잉), 뚜(웅)” 등,

“뿌(우, 웅), 삐(이, 잉), 핑” 등과“찌(이,잉), 찌익, 씨

(이,잉)” 등이 66.7~81.0%까지 분포하였으며, 6~8 kHz

에서는“뿌(우,웅), 삐(이,잉), 찌(이,잉), 찌익, 씨(이,잉)” 

등에“끼, 끼익, 끽”이 합쳐져 이들 된소리가 고음역에서 

72.4~77.1%에 달하며 고음역일수록“끼, 끼익, 끽”의 빈

도가 높았다. 

이상에서 보면 정상청력자에서 순음청력검사계기의 주

파수에 대한 표현음과 이명 환자의 표현음과 주파수 관계

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명환자의 표현음

으로 환자의 이명 주파수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이명환자의 표현으로 이명 주

파수와 함께 병변 부위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명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와 함께 이명의 표현음을 자

국어로 표기하는 데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

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1981년부터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10-14)16-19)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회의 구성

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외국의 연구 결과를 인

용할 수 없는 것은 나라마다 이명음의 표현이 다르고, 문

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병원과 연구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순음

청력검사계기에서 발진되는 음조에 대한 정상청력자의 표

현음에 대한 검사 표본을 대단위로 한다면, 우리나라 기준

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협대역 잡음

에 대한 정상청력자의 표현음을 조사함으로, 협대역잡음에 

이명 주파수가 있는 이명 환자의 표현음으로 주파수와 병

변 부위를 추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결     언 
 

이명 주파수를 검사하는 pitch·match 검사법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순음청력검사계기의 각 주파수별 순음을 

이명이 없는 정상청력자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알아봄으

로, 이명환자에서 표현된 이명 음조로 그 환자의 이명 주

파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20대 남

녀 100명, 105귀(남：32명(33귀), 여：68명(72귀))를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계기의 각 주파수별 순음을 최적

안정역치로 5~10초간 들려준 후 피검자가 표현하는 의

성어에 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브우, 브웅, 부우, 부웅, 붕, 빙”과“두(우), 두웅”

의 연한 소리는 125 및 250 Hz에서만 표현되었다. 

2)“이, 잉, 우, 웅, 우웅, 응, 위잉(윙)”등은 125, 250, 

500 Hz의 저음역에서 59.7%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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